
 

 

PRESS RELEASE                                                        배포일자: 24.03.14 

칩스앤미디어, 회계적 평가손실 완전 해소 

 ▶ 2022년 발행한 RCPS 평가손실 영향이나 2023년 12월 보통주 전환 완료 

▶ 2024년 더 이상의 평가손실 전혀 없고 우량한 유동자산 기반 지속성장 투자 적극 검토 

 

<2024-03-14>  

칩스앤미디어가 RCPS(상환전환우선주) 평가손실 영향이 완전 해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칩스앤미디어 측은 “2023년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손실(385억원)은 기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평가손실을 반영한 회계적 평가손실” 이라며 “실질적인 손실이 현실화되거나 당사의 현금유출을 

초래하지 않는다. 2023년 1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을 완료하면서 완전해소 돼 2024년 더 이상의 평가 

손실은 전혀 없다” 고 전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최근 2023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평가손실은 현금 유출이 되지 않는 회계적 

손실이고, 더 이상의 평가손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문의가 많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강조를 드린다” 고 덧붙여 설명했다. 

 

실제로 칩스앤미디어는 AI시대 도래 및 온 디바이스 AI 성장 수혜에 힘입어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에 NPU IP 중심의 국내외 활발한 영업을 통한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한 더 큰 성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550억원 이상의 현금성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칩스앤미디어 김상현 대표이사는 “온디바이스 AI를 중심으로 고용량·고성능 반도체 공급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볼륨확대를 위해 우량한 현금성 자산을 통한 해외기업 투자도 적극 모색할 것” 

이라고 강조헸다.  

 

 


